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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갉아먹는 야간노동,
이대로 괜찮을까

한국 노동자들, 이렇게 일해도 될까? 정말 한 달에 20일 이상을 야간에만 일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걸까? 2024년 초, 노동시간센터에서 한 해 동안 주요하게 다룰 의제 토론

을 하다가, 지금 다루어야 할 주제로 ‘야간 노동’을 정했다. 이토록 노동자들이 야간에 일

을 하다가 쓰러지고 죽기까지 하는데도 한국에는 야간노동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밤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논의 결과 야간노동을 주제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연구 현장은 바로 물류센터 야간고

정 노동 현장. 쿠팡, 다이소 같은 민간기업의 물류센터와 우정사업본부와 그 자회사가 운

영하는 두 개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도 했다. 쿠팡은 주문부

터 분류 후 배송까지 한 번에 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자랑한다. 다이소는 제품을 쌓아둘 

창고 없이 운영되는 전국의 매장에 보낼 제품들을 준비한다.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두 

곳 중 한 곳은 일반 우편물과 소포가, 자회사의 물류센터에서는 택배가 한데 모였다가 분

류되어 각 지역으로 배송된다. 이런 업무를 야간고정 노동자들은 저녁 9시 또는 11시부

터 시작한다. 각 물류센터마다 여러 개의 업무 시간대가 있는데,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은 

이때 시작해 보통 아침 7시경에 업무를 마쳤다. 

보통 현장 노동자들을 면접하는 시간은 업무가 끝난 이후인 오후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야간고정 노동자들을 만나는 때는 업무 시간 전인 오후 4시, 저녁 7시경, 또는 업무가 끝나

는 아침 7시경이었다. 두 팀을 만날 때는 다른 연구를 할 때처럼 면접 참여자들과 차를 함

께 마셨는데, 업무가 끝난 후 만난 두 곳의 노동자들과는 아침 식사를 했다. 아침 시간 면

접이 끝난 후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어떤 노동자는 집에 가서 잔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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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다른 노동자는 또 다른 일터로 출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의 삶의 경로를 바꾸

게 만들었다. 어떤 노동자는 여행사에서 40대까지 일을 했지만 

여행업이 쇠락하면서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물류센터 현장 중 한 곳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기존에 사업

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코

로나19 시기 사업이 어려워지자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찾았다.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물류센터 두 군데에 다녀왔다. 택배 물품이 분류되어 지역에 맞게 

미끄럼틀 타듯 내려오면 노동자가 카트에 차곡차곡 쌓는다. 성인 남성 키 높이만큼 쌓인 

카트를 차량 앞에 가져다주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카트를 움직이고 있었고 지게차도 쌩쌩 

다니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죽어라 뛰어” 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간노동임을 고려해 

주간보다 노동강도를 낮출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노동강도가 주간보다 완화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건강 지표가 나쁘게 나왔지만, 면접 중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노

동자들이 있었다. 지금 물류센터 업무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는 ‘투잡’을 물었을 때 꽤 많은 

수가(27%) 그렇다고 답했는데, 투잡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면 대부분이 있다고 

답했을 것 같았다. 면접에서 만난 노동자들도 대부분 투잡 경험이 있거나 여전히 계속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노동자는 과거 야간노동을 하면서 자는 시간 외에 

일만 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했다. 그때 쓰러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

다. 노동자들 대부분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서 잠을 충분히 자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

지만, 이 생활을 멈출 수는 없었다.

야간노동이 당연한 사회에 던지는 물음

질 좋은 일자리는 없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러니 이

들이 ‘선택’하는 것은 야간수당이 나오는 물류센터 야간 노동이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당장 생계 문제가 달린 노동자들에게는 갈 곳이 많지 않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쿠팡 같은 거대 자본이 질 나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낸 것이다. 노동

자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야간노동에 ‘내몰린’ 것이다. 다시, 야간노동 규제가 

없는 한국에서, 우리는 언제쯤 자신 있게 야간노동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게 될까?

▲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

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

준’ 연구보고서 (2024.12.)




